
<글말교실 소감문>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시스템공학부 안광민입니다. 2021년 2학기에 이민영 교수님의 글쓰기 수업

을 수강하면서 교수님께서 공지사항에 올리신 글을 보고 글말교실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리고 글쓰기 수업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막막함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글말교실

의 일대일 글쓰기 코칭을 신청하였습니다. 보고서 초고를 작성할 때 이 글의 주제가 적절한지, 문

단 구성이 적절한지, 올바른 자료를 사용하였는지와 같은 수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글쓰기 코

칭에서 이민영 교수님께서는 저의 초고를 보시고 굉장히 세세히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초고에서 

여러가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커지고 어떤 식으로 줄여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메인으로 작성할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의 초고의 주제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었는데 이러한 광범위한 주제로는 글의 뚜렷한 나의 주장이 들어가기가 힘들고 

너무 흔한 이야기의 글이 쓰일 수 있고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이므로 2번과 3번 문단을 중점적으

로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한국 공교육에 관해서 작성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받았

습니다.  

코칭 이후로 저는 EBS와 사설 인터넷 강의에 대한 문제점과 개혁으로 주제를 심화하여 나만의 

새로운 주장을 펼치고 각종 자료를 참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글쓰기 수업 시간에 배운 각주와 

참고문헌처럼 양식에 관련된 세세한 사항까지도 다시 질문을 하면 자세히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료조사를 충분히 잘하였으니 너의 생각만 정리하면 되고 충분

히 잘 쓸 수 있을 것이라며 저를 북돋아주고 재미있는 글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과거의 저에게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던 것을 글로 일목요연하게 나의 생각과 주

장을 나타내는 글쓰기가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글말 교실로 인하여 글쓰기를 할 때는 

문단과 문단의 유기성과 같은 점을 파악하는 것과 같은 글을 쓰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배우고 난 

후 약간의 자신감도 생기고 다른 사람의 글을 볼 때도 그들의 글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 넓은 안목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보고서와 같은 것을 쓰는 일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저는 글쓰기 수업으

로 인해 글말교실을 접한 것과 같이 다른 학생들도 글이나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글쓰기 코칭

을 받아 글쓰기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자연스레 글쓰기에 대한 

강연, 글말 특강도 많은 학생들이 찾아 들을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글말 특강을 듣지 않을 것을 

너무나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복학 후에는 글말 특강을 수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 번 글을 써보니 조금 더 잘 써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글

을 쓰는 경험을 하고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한 코칭을 한다면 학생들의 글쓰기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글말교실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양대학 교수님들과 저의 글

쓰기를 담당해주신 이민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